
기술표준가족

알차고 의미있는 휴가를 바라며

정보표준과 전기주사 노용수

6월의 뜨거웠던 함성도 지나고 어지러운 정치판속 

에 어김없이 여름은 묐건만 별로 계절의 감각을 느끼 

지 못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고참이라는 사실만은 아 

닐 것이리라!!
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네 삶에서 계절마다 적기에 

휴식과 재충전의 기화를 주는 우리네 직장이 미냥 고 

맙키만(?) 할 뿐이다

여름휴가는 그아말로 젊은이들에게는 벅찬 희망이 

요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

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네 연륜이 쌓인 고물 

카들은 별로 내키지 않은 계절인 것 같다

특히 우리네들 고3생이 있는 집은 더욱더 그러하 

리라 수험생은 물론이거니와 그 부모까지도 수험생 

을 둔 아유로 고생하는 것을 겪어본 사람이;면 누구 

나 아는 사실인즉 그네들에게 휴가는 너무나도 사치 

스러운 단어에 불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혐오스럽 

고 주위의 휴가 분위기가 완전 치단되어 그 영항이 

자식에게 미치지 앉기를 바라는 마음은 경험자는 그 

누구라도 다 알고 있으리라!!
또 다른 경우는 수험생까지는 아니더라도 애들이 

다 커서 부모와 같이 동행을 꺼려하는 경우를 예로 

들 수 있다 빙학기간을 이용하여 부족한 과목에 대 

한 학업도 보충 시켜아하고 남 보다 잘 되길 바라는 

마음에서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켜보는 등 자녀의 

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독려하고자 하는 부모의 

마음에 반하여 그 자체들은 어떻게 히면 부모의 보호 

⑺와 감시 눈길을 피해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까 하 

는 서로 싱반된 행동의 충돌이리라 생각된다

이러한 경우도 꼭 즐거운 하계휴가만은 아닐 것이 

리라사료된다

나 또한 이러한 과정을 이미 경험했으니 한숨 돌 

릴만도 한데, 이젠 왠지 그런 풍파를 다 겪고 난 후 

에 오는 공허감이 더욱 묨을 나른하게 만드는 이유 

는 또한 누구나 다 그렇듯이 쉬는 날이면 옴싹달싹 

안하고 집에만 있으려 하는 이유를 나이든 탓으로 

만 돌리기에는 인생이 서글퍼지기까지 하는 맘 어쩔 

수 없으리라

신세한탄의 얘기는 접어두고 젊은이들의 여름휴가 

아말로 자신의 인생사와 딱 맞아떨어지는 격변의 시 

기일진데 이 무더운 여름이 가기전에 평생 잊을수 없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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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추억만들기를 하든가 이니면 온 열정을 불태울 나 

만의 일에 몰두를 해본다 든가 또는 좁은 국내무대가 

이닌 해외로 나가 본인이 필요로 하는 견문을 넓히든 

가 하여 이 인생의 황금가를 유효 적절히 보내야 할 

것임을 젊은이들은 다 깨우치고 있을 것이다

그러면 나이든 이들의 여름휴가는 어떻게 보내야 

할것인가?
이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이도 본인 스스로 다 알이 

서 할 수 있는 능력과 경륜이 있음을 삼척동자도 알 

고 있다 다만 그것을 시행하는 시기와 범위를 정하 

는 일만이 그들의 몫일 뿐일 것이리라

이렇듯 우리의 여름휴가는 강하고 악하고 풍요롭 

고 가난하고 즐겁고 고통스럽고 재미있고 없고 하는 

가운데 흘러가고 있다

누구든 휴가라는 쉼을 만끽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 

할 것이다

다만, 그것을 누리는 자의 위치와 주위 환경이 

본인의 의지에 따라 즐거울 수도 있고 괴로운 날이 

될 수도 있고 그냥 무덤덤 하게 지나갈 수도 있을 

것이다.
그러나 이점만은 분명히다 누구에게든 휴가는 주 

어져야하고 부담없이 즐겨야한다 그리고 재충전의 

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을 

것이다.
사실상 우리는 근대화 과정에서 놀이 문화가 상실 

되어 왔었음은 그 누구도 아는 바이다 앞으로 주5일 

근무제가卜 머지 않은 장래에 실시될 경우를 대비해서 

라도 현재와 같이 한정된 기간내에 한정된 공간에서 

다앙하지 못한 놀아문화로 휴가를 소비할 것이 이니 

라 새롭고 창조적인 놀아문화로 다양한 휴가를 맞도 

록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

왜냐하견 우리의 주어진 삶은 단 한번뿐이고 또한 

열심히 놀 수 있는 자 만아 열심히 일할 수 있기 때 

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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